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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 록  우리나라의 전기철도 급전시스템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3상전원(154kV or 66kV)을 
수전하고 전철변전소에서 철도부하에 적합한 단상전원(55kV)으로 변압하여 철도 전기차량에 
전기를 공급한다. 두 전력망의 전압불평형을 줄이기 위해 스코트결선 방식의 변압기를 
사용하고 있으나, 전기차량은 대용량의 단상 이동부하로 짧은 시간의 역행, 타행, 제동을 
반복하는 운전모드로, 각 상(M 및 T상)에 동일한 단상부하가 아닐 경우에 전압변동에 따른 
불평형이 발생한다. 이러한 전압불평형을 개선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유럽, 일본 
등에서는 불평형 개선장치를 전철변전소 등에 설치하여 3상 전력망에 평형을 유지하고자 
노력하고 있다.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능동형 부하밸런서를 개발하기에 
앞서 실제 교류철도 급전계통에서 발생하는 전압불평형을 측정 및 분석하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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